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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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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경상남도 C시 4개 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
과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습만족도와 취업스트
레스, 학과만족도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학업스트레스는 성적과 전공선택동
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종속변수인 학과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임상실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임상실습만족도
와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임상실
습만족도가 학과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실습환경의
질적 개선과 산학 간의 지속적 노력으로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nalyze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ademic 
stress, and employment stress on department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with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 survey was conducted on nursing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s who had clinical
experience and were enrolled at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C City Gyeongsangnam-do.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partment satisfaction, a dependent variable, exhibit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ut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significantly affected department 
satisfaction, and a comparison of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showed tha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erms of improving department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s should be enhanced by focusing on quality
improvements and improving relationship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Keywords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Nursing Student

본 논문은 2023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ung Yoon Bae(Inje Univ.)
email: ehealth@inje.ac.kr 
Received March 12, 2024 Revised April 29, 2024
Accepted May 3, 2024 Published May 31, 202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5호, 2024

59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천철학을 지닌 응용학문으로 임상실습을 

통한 역량강화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1]. 간호대학에
서의 임상실습 교육은 이론과 실습의 통합적 사고를 통
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간호과정에 적
용함으로써 역량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전공 실무교과
목이다[2,3]. 이에 간호대학은 3-4학년 교육과정에 이론
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치
료적 의사소통술, 간호과정을 적용한 문제 해결 능력, 핵
심간호술을 적용해 봄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긍심 
등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3-5], 동시에 미숙한 업
무수행, 간호사들의 무관심,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고 나타났다[6]. 

4학년 임상 실습생들은 임상실습뿐만 아니라 이론수
업의 다양한 전공 교육을 통한 국가고시 준비로 학업스
트레스까지 가중된 실정이다[7].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으
로 인한 심리적 부담 또는 긴장, 근심, 우울, 초조함 같은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8]. 이는 대다수 대학생의 스트레
스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대학
생은 학업스트레스가 일반 대학생에 비하여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9-11]. 적절한 수준의 학업스트레스
는 대학 생활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과도한 스
트레스는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학교생활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12]. 

학과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
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의 
산물이라고 한다[13].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13].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
고,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14]. 따라서 임상실습
과 이론수업을 병행하고 국가고시라는 큰 문턱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고시 합격의 부담감
으로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불안감의 
이중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15]. 최근 전반
적인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취업이 보
장된다는 간호학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상급종
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4학년의 경우에

는 취업준비와 국가고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가중된 스트
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5]. 취업스트레스는 학업스트레
스와 함께 대학생들의 대표적 스트레스 중 하나로서[16],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의 심리
적 장애가 유발되어 신체 건강의 이상뿐만 아니라 학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17].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한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일 때 전공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
레스가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
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

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및 학과만족
도의 차이를 파악한 후, 이들 변수 간에 관계 및 학과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

레스 및 학과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

레스 및 학과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학과만족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C시에 위치한 3개 간호

대학의 3, 4학년 학생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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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
히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최소 표본수를 
산정하기 위해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효
과크기 .1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118명의 표본수
가 산정되었고 중도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42명을 대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120부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잠재적인 위험과 
관련된 부담감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연구자는 원치 않
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자의 연락처를 공유하여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음을 설
명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
보장, 자발적 동의 및 거부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고 설문
지 작성 후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조경숙과 강혜숙(1984)[18]이 개발

한 도구를 이순희 외(2004)[19]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 문항 
3개, 실습지도 문항 9개, 실습내용 문항 6개, 실습시간 
문항 3개, 실습환경 문항 7개, 실습평가 문항 3개 등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
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순희 
외(2004)[19]가 수정·보완한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2.4.2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Schaufeli et al.(2002)[20]가 개발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를 신동우와 유계숙(2013)[21]이 한국 대학생에 맞게 번
안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정서소진 5문항, 냉소주
의 4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범위는 최소 15점에서 최고 60
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
미한다. 신동우와 유계숙(2013)[21]이 번안하여 사용한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2.4.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정의석과 노안영(2001)[22]이 대학생

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검사’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전혀 아니다’1점부터‘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
은 수준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석과 노안영
(2001)[22]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3으
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2.4.4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

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23]를 기초로 김계
현과 하혜숙(2000)[2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총 27문항이며 전공의 교과내용 및 운영 5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 3문항, 전공 관심 7문
항, 학과의 사회적 인식 5문항, 학교의 사회적 인식 7문
항으로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김계현과 하혜숙(2000)[24]이 개발한 연구에서 신뢰
도(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23.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
석하였다. 

②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
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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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M(S.D) M(S.D) M(S.D) M(S.D)

Gender
Female 3.73(0.61) 2.97(0.58) 2.53(0.71) 3.89(0.54)
Male 3.69(0.66) 2.91(0.55) 2.47(0.82) 4.01(0.69)
t(p) 0.273(0.786) 0.512(0.610) 0.384(0.702) -0.760(0.449)

Age

20 ~ 21 3.74(0.66) 3.03(0.59) 2.54(0.56) 3.91(0.56)
22 ~ 23 3.72(0.63) 2.97(0.55) 2.60(0.78) 3.95(0.56)
Above 24 3.70(0.53) 2.85(0.59) 2.37(0.87) 3.85(0.58)

F(p) 0.029(0.971) 0.901(0.409) 0.973(0.381) 0.290(0.749)

School year
Junior 3.66(0.65) 3.04(0.56) 2.44(0.70) 3.86(0.59)
Senior 3.80(0.57) 2.87(0.59) 2.62(0.75) 3.96(0.53)

t(p) -1.305(0.194) 1.722(0.088) -1.353(0.178) -0.988(0.325)

GPA

2.0 ~ 3.0 0.390(0.83) 3.05(0.76)ab 2.52(0.85) 4.16(0.61)
3.0 ~ 3.5 3.65(0.59) 3.22(0.47)b 2.56(0.80) 3.88(0.58)
3.5 ~ 4.0 3.79(0.64) 2.86(0.52)ab 2.64(0.67) 3.87(0.59)
Above 4.0 3.60(0.47) 2.70(0.60)a 2.20(0.59) 3.94(0.44)

F(p) 1.095(0.354) 5.711(0.001) 2.001(0.117) 0.788(0.503)

Motivation for 
choosing this major

Considered high-school grades 3.67(0.71) 3.05(0.40)ab 3.07(0.81) 3.88(0.85)
  Recommendations

  (Parents/Teachers/Friends) 3.47(0.68) 3.21(0.61)a 2.37(0.73) 3.86(0.59)

Aptitude and interests 3.81(0.51) 2.78(0.56)ab 2.40(0.84) 4.04(0.55)
Professional job 3.94(0.68) 2.75(0.71)b 2.34(0.46) 4.01(0.53)

High employment rate 3.75(0.59) 2.99(0.47)ab 2.66(0.66) 3.82(0.55)
F(p) 1.919(0.111) 2.963(0.022) 2.082(0.087) 0.812(0.520)

Character
Introverted 3.72(0.60) 3.01(0.60) 2.53(0.67) 3.89(0.53)
Extroverted 3.73(0.65) 2.88(0.54) 2.51(0.81) 3.95(0.61)

t(p) -0.075(0.941) 1.258(0.211) 0.131(0.896) -0.540(0.590)

Transfer status
No 3.74(0.63) 2.94(0.58) 2.52(0.72) 3.92(0.58)
Yes 3.56(0.36) 3.18(0.53) 2.57(0.84) 3.79(0.30)
t(p) 0.902(0.369) -1.289(0.200) -0.203(0.839) 1.158(0.263)

Table 2.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N=134)

③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
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
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④ 대상자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
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 중 분석에 포함된 134명의 일반적 특성

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20~21세와 22~23세가 
각각 38.0%, 39.6%를 차지하였고 학년별로는 3학년이 
55.2%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학점)은 3.5~4.0이 4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동기는 ‘높은 취업
률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5.8%로 가장 많았다. 성
격은 내성적인 학생이 60.4%로 외향적인 학생보다 1.5
배 가량 많았으며, 재학생 중 편입생은 전체의 8.2%로 
나타났다.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Percent(%)

Gender Female 110 82.1
Male 24 17.9

Age
20 ~ 21 51 38.0
22 ~ 23 53 39.6

Above 24 30 22.4

School year Junior 74 55.2
Senior 60 44.8

GPA

2.0 ~ 3.0 12 9.0
3.0 ~ 3.5 43 32..0
3.5 ~ 4.0 54 40.3
Above 4.0 25 18.7

Motivation 
for choosing 
this major

Considered 
high-school grades 7 5.1

Recommendations
(Parents/Teachers/Friends) 29 21.6

Aptitude and interests 31 23.1
Professional job 18 13.4

High employment rate 48 35.8

Character Introverted 81 60.4
Extroverted 53 39.6

Transfer 
status

No 123 91.8
Yes 11 8.2

Sum 134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N=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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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변이
성별, 연령, 학년, 성적, 전공선택동기, 성격, 편입여부 

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응답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취
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의 경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설문응답자의 성적(학점)과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점이 4.0보다 높은 학생은 성적이 3.0~3.5인 
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2.70 vs. 3.22), 부모나 담임교사, 친구 등의 권
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전문직을 선호해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3.21 vs. 2.75).

3.3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및 학과만족도의 관계

본 연구의 실증모델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 변수는 종속변수인 학과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로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r=.692 (p<.01)이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학업스트레스
와 임상실습만족도로 상관계수가 r=-.435(p<.01)이었
다. 종속변수인 학과만족도와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임상실습만족도는 학과만족도와 유의한 정
(+)의 관련성을 보인 반면, 학업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
스는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임상실습만족도
와 취업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지 않았다.

3.4 대상자의 학과만족도 영향 요인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다중회귀분석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F=13.515, p<.01), 모형의 설명력은 48.8%로 나타
났다(Adjusted R2=0.488). 독립변수로 투입된 성별, 연
령, 학년, 성격, 편입여부, 임상실습만족도, 학업스트레
스, 취업스트레스 중에서 임상실습만족도와 취업스트레
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
다. 특히, 임상실습만족도는 표준화 회귀계수(beta)가 
0.619로 학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임상실습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업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스트레스가 높아
질수록 학과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준
화 회귀계수(beta)가 –0.161로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

Academic 
stress -.435** 1

Employment 
stress -.167 .405** 1

Department 
satisfaction .692** -.418** -.285** 1

**P<.01, *p<.05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N=134)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379 0.529 4.500 0.000

Gender(1=Male) 0.028 0.109 0.018 0.253 0.801

Age -0.003 0.009 -0.025 -0.304 0.762

School year
(1=4th grade) 0.069 0.083 0.062 0.832 0.407

Character
(1=Extroverted) 0.059 0.082 0.052 0.718 0.475

Transfer status
(1=Transferred) -0.007 0.153 -0.003 -0.043 0.966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0.572 0.073 0.619 7.820 0.000

Academic stress -0.107 0.090 -0.101 -1.192 0.236

Employment stress -0.123 0.062 -0.161 -2.001 0.048

F=13.515(p<.001),  R2=0.528, Adjusted R2=0.488

Table 4. Factors influencing department satisfaction 
(N=134)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영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5호, 2024

600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습만족도는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가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25,26].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실습지원과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현장실습후 평가에 대한 
학과 차원의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간호 전문성과 직업적 성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236).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27].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
구는 주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27,28], 본 연
구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
가 학과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을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수준
은 3학년이 평균 3.04점, 4학년이 평균 2.87점으로 나타
나 3학년의 학업스트레스가 4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과, 국가고시 준
비, 취업 준비와 관련한 각종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
고 있지만 이것이 학과만족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21]. 

셋째, 취업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학과만족도가 낮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과만족도가 낮을수록 성적 
저조와 대학 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졸업 후 취업을 하
는 과정에서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선택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13,27]. 간호학과의 경우, 간
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대부분의 졸업생은 병원의 임상간
호사로서 취업 하는 것으로 볼 때 졸업 후 발생하는 이직 
또는 직업전환의 가능성을 줄이고 임상간호사의 부족 현
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
도와 팀 기반 학습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
과는 간호대학생의 학과 특성에 따른 자발적 참여와 호
기심을 유도한 학습환경 마련, 튜터링 프로그램, 전공 소
개 체험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갖도록 학과를 이해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3, 4학년을 대상으
로 간호학 전공에 간접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취업관련 워크샵, 취업특강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실

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상남도 C시 3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
에 표본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변수
를 고려한 임상실습 경험의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위
해서는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감 있
는 임상실습 교육 환경 마련, 다양한 임상실습지 확보로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학-산
학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과만족도를 높이는 영향 요인으로 임상실
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습 경험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 만족
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임상실습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도는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제 
현장에서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
과 학습 동기를 높이며, 학과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는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
험을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데 집중함으로써 학과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
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학생들이 전공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
의 학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에 대한 부담이
나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선적임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취업스트
레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는 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관련된 지원 프로
그램을 강화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과 만족도를 높이고 취업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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